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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카메라 24시간 4일 오후 8시20분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다. 한 해
의 운세를 알고자 찾는 점집이다. 과거만 해도 점
집은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
다. 이 흐름 속에서 무속인들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에서는 훈훈한 외모의 ‘꽃도령’ 무속
인이 인기다. 20∼30대 여성이 주 고객이다. 아는
사람들만 간다는 이 점집의 무속인은 신내림을 받
은 지 이제 1년. 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거침없는
점사를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도권 외곽의 평범한이층주택에는 범접할 수없
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무속인 민혜경씨가 있다. 민
씨는 26년 경력으로 그에게도 철칙이 있다. 25세 이
하에게는 절대 점사를 봐주지 않는다.

어리다고 놀리면 큰 코 다친다. 9년의 경력을 자
랑하는 열여섯 소녀 무속인 이소빈양. 영락없는 아
이돌 팬이지만 신당에만 들어가면 180도 변해 고
객이 끊이지 않는다. 평소에는 방울과 부채를 이용
해 점을 보지만, 유독 몇 명에게만 여의주를 이용
해 점사를 본다.

세 무속인의 전혀 다른 점사 스타일이 4일 오후
8시20분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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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객·다른 점사방법
인기무속인3인집중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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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랭킹

1월 26일∼2월 1일,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순위 곡명

또 운다 또
아티스트 앨범명DAVICHI HUG다비치

화 (Ft. 진실) 매드클라운 Piece Of Mine
슬픔속에그댈지워야만해 정승환, 박윤하 K팝 스타 시즌4
목소리 노을 보이지 않는 것들
위아래 EXID 위아래
팔베개 (Ft. 기현) 소유, 기리보이 NO.MERCY Part.2
LUV Apink Pink LUV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K팝 스타 시즌4
광화문에서 규현 광화문에서
행복해서 미안해 다비치 DAVICHI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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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격은마음의병
치료제는오직사랑뿐

한 사람이 복수의 인격을 지닌 다중인격은 정신의학적으로 ‘해리성 정체 장애’로 불린다. 현실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이 질환이 드라마 소재로 사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많다.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의 지
성은 일곱개의 인격을 각기 다른 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제공꺠｜꺠팬엔터테인먼트

정신의학전문의가 본 ‘하이드 지킬, 나’ ‘킬미, 힐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 “이중인격자”라는
비난을 달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에는 ‘슈퍼 갑질’의 대
명사이면서 성격은 까칠하고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재
벌 2세이다가 밤이면 부드럽고 마음씨 따뜻한 남자로 돌변
하기 때문이다.

그도 모자라 “칠중인격자”도 있다. 역시 재벌 3세다. 세
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요물’
같다. 뇌쇄적이면서도 폭력적인 40대와 10대 고교생 심지
어 10대 불량소녀와 7세 여아 사이를 오가다 아예 그 정체
성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 속 현빈과 MBC ‘킬
미, 힐미’ 속 지성이 그려내는 ‘다중인격’의 캐릭터다. 두
드라마는 나란히 비슷한 소재를 그것도 동시간대 방송하
며 유사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만큼 이제 안방극장
에서 다중인격의 소재는 보편적인 감성의 공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획 아이디어가 된 것일까. 과연 현실에서도 이 같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걸까.

뀫“마음의 병…상처는 ‘사랑’으로 치유”
두 드라마의 제작진은 나란히 다중인격을 소재로 다루

게 된 것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대인들이 앓고 있
는 ‘마음의 병’을 사랑으로 치유하며 또 위안을 얻을 수 있
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바람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래
서 ‘달콤발랄’한 로맨틱 코미디를 장르로 내세웠고, 각각의
여주인공인 한지민과 황정음을 통해 상처(트라우마)를 치
유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현빈은 극중 청소년 시절 당한 사고로 ‘마음의 병’을 갖게
됐다. ‘나쁜 남자’로 살다 한지민을 만나 서서히 변해가고,
순정남인 또 다른 인격체도 자아를 찾아간다. 지성도 마찬
가지다. 어릴 적 사고를 잊기 위해 죽을 만큼 애쓰다 내재된
인격이 동시에 폭발했다. 주치의인 황정음이 7개의 인격으
로 표현되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뀫“불안한 사회의 드라마”
다중인격은 정신의학적으로는 ‘해리성(解離性) 정체 장

애’로 불린다. 정체성 결여의 문제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
해 혼돈하고, 때로는 자신을 다수의 인격으로 경험하는 정
신장애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실제로 진단된 사
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 채정호 교수는 “전혀 다른 인
격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라며 “일시적으로 성격이 돌변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
했다. 전문의인 이나미 심리상담연구원장도 “다중인격은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진 병명”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발견된 경우도 있다. ‘하이드 지킬,나’
에서 현빈의 주치의인 신은정이 언급한 ‘빌리 밀리건’ 사례
다. 1955년 2월14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그는 강
간 및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려
24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명돼 무죄를 받아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문수 교수는 “인격
이 바뀌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게 된다”
며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점점 늘
어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특이한 질환
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들의 이런 설명은 최근 정신분열, 공황장애 등 정
신질환을 다룬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의 한 배경을 말
해주기도 한다. 채정호 교수는 “불안심리가 깔린 사회현상
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일
이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드라마 역시 이런 현
실을 반영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등장할 것 같다”고 말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차갑거나 또는 따스하거나.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현빈은 극과 극의 인격을 지닌 인물을 연기하며 상반된 매력으로 시
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꺠｜꺠SBS

이중인격 현빈·칠중인격 지성, 마음의 병 앓는 인물

각각여주인공한지민·황정음통해내면의상처치유

해리성 정체 장애…실제로는진단된 사례 거의 없어

사회 불안심리 반영…‘정신질환’ 소재 더 늘어날 듯


